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
님 석회옥(釋懷玉)이 정토
염불수행으로 극락왕생하
기를 염원했으나, 성중들
이 나타나 은대로 맞이하
려하자, 자신은 상품상생
하기위해수행했으므로금
대로 맞이하라고 은대를
거부하자, 성중들은 사라
지고아미타부처님과관세
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나
타나 금대로 영접하는 모
습을 판각한 작품이다. 석
회옥 스님의 속성은 고씨
이며, 단구사람이다. 남루
한옷과한끼의밥으로항
상 앉아 있기만 하고 눕지
않은 채 수행했으며, 참회
의 법을 행하면서 늘 하루
의 일과로 아미타불을 소
리내어5만번을염불하고
<아미타경> 다섯 권을 외
웠다고 한다. 회옥 스님을
후대사람들은정업행자의
사표라고 칭송했다. 본문
을 살펴보면“천보(天寶)
원년 6월 9일에갑자기서
쪽 하늘에 항하사(恒河沙) 같이 무수한 성인의 상
이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백은으로 된
연화대를머리위에받들고공중에서내려왔다. 이
때회옥스님은말했다. ‘나는금대를얻어야합당
한 사람이니 은대는 도로 가져가라!’그 후 회옥
스님이 갑절로 경건한 뜻으로 정진했더니 공중에
서소리로알렸다. ‘스님의머리위에이미광훈이
있다. 가부좌를 맺고 앉기 바란다. 아미타불께서
법인(法印)을주실것이다.’이때부처님의광명이
방에가득했는데회옥스님은손으로신호해사람
들을물러가게하면서말했다. ‘이광명을건드리
지말아라.’6월13일에이르자다시두번째로백
호광이나타나고성스런대중이방에가득하게있
었다. 이때회옥스님이말했다. ‘만약기이한향기

를 맡게 되면 나의 업보는 곧 다하게 될 것이다.’
제자혜명이물었다. ‘스님은지금어느국토로가
십니까?’회옥 스님은 게송으로 대답했다. ‘청정
하고교결해먼지때없는연꽃의화생(化生)을부
모로 삼는다. 나는 수도해온 지 10겁이 지났으니
길이 사바세계를 떠나 정토로 돌아가도다.’게송
을설하고나니향기가공중에가득했고바다같이
많은 대중이 가득한 가운데 아미타불과 관세음보
살, 대세지보살이나타났는데몸은자금황금색이
었으며함께금강대를몰고와서영접했다.”본문
에서보여주시듯회옥스님은오직한벌밖에없
는 무명옷을 입고 한 끼 식사에 장좌불와하면서,
참회법을 행해 극락왕생의 길을 보여주신 정토행
자의사표이시다. 선학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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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대를받들어영접하다
금대영접(榨臺迎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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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어떤스승이큰잔치를하기위해제자에게말했다. “질그릇을구해잔치에쓰려고하니시장에나가옹기장이한
사람을데려오너라.”제자가옹기장이집으로가니옹기장이가울면서괴로워하고있었다. 제자가“왜그리슬퍼하는
가?”라고묻자옹기장이는“여러해고생한끝에, 그릇을만들어팔려했는데이나쁜나귀가잠깐사이에모두부숴버
려서괴로워한다”고말했다. 제자는“훌륭하다”며나귀를샀다. 나귀를타고돌아온제자에게스승은“옹기장이는데
려오지않고나귀만데리고와무엇에쓰려는가?”하자제자는“옹기장이가오랫동안만든질그릇을잠깐사이에모두
부숴버린훌륭한나귀”라고답했다. 스승은“너는참으로미련해아무지혜도없구나. 지금이나귀는부수는데는뛰어
나지만백년을두어도그릇하나만들지는못할것”이라고말했다. 세상사람들도그와같다. 천백년남의공양을받
고도조금도그것을갚을줄모르면서항상손해만끼치고끝내이익됨이없다. 은혜를배반하는사람도그와같다.

그래?

돈쓰는데는
달인일지몰라도
버는법은하나도
모르는사람인데
무얼배우라고…!

김노인은재산을모으는데
평생이걸렸는데
이분은그걸써버리는데
단하루밖에안걸렸어!

저기
오네요!

올때가
됐는데…!

뉘슈?

김노인께서평생모은
재산을저기저아들이
하루아침에날려버렸죠!
아주유명해요~ 평생모은

재산을
하루만에…!
와아~

그분의아들을
모셔왔어!
이분도보통이
아니셔!

이번우리사업에
조언을부탁드리려고…!

‘사업의달인’
김노인어르신을
뵙고저왔습니다~

집주인이바뀌었어요!
저움막에그분의아들이
살고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이죠?

와~
으리으리
하군…!

어째서?

저기가바로
‘사업의달인’
김노인댁이야!

말씀잘드려서
꼭모셔오라구!
알았지?

알았어!

옹기장이대신나귀를사온제자 <백유경(百喩經)>

유마힐 민달팽이詩가있는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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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춧잎유마경을읽는다섬유질행간마다푸르
게돋는경을바람이도반되어따라읽는길,

곱게누벼진논둑길밭둑길밑줄치다가, 둥근
알품은구릉의젖가슴한나절내내읽다가, 들
판에걸터앉은구름한자락뭉게뭉게받아적
다가, 소낙비젖은수풀이슬도르르도로외우

다가, 눈부신햇살등에지고비탈진고샅길건
너는행과행사이, 등뼈보다더물렁한발자국
따라

바람도 길도 배추 잎 되는 초록 빛, 저 불이법
문(不二法門)!

- 강영은/<불교문예>2009년여름호


